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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6년 창간된 계간 문예지 <창작과 비평>의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신예 시

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앤솔러지 시집이다. 김보나, 유선혜, 임유영, 주민

현, 한여진 등 현재 시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인 23명의 작품을 두 편씩 수

록했다. 시집 제목은 남현지 시인의 시 <햇>의 첫 구절에서 가져왔다. 이제 

막 땅을 뚫고 올라온 생강처럼 풋풋하고 산뜻하면서도 입안에 오래 남는 알

싸함은 이 시집에 담긴 새로운 시의 감각과 닮았다. 

시인들은 몸과 가족, 노동과 도시, 젠더와 언어, 기억과 소멸 등 동시대의 삶

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포착한다. 각 시인의 작품 뒤에는 박준, 안희연, 황

인찬 시인과 송종원 평론가가 쓴 짧은 산문 ‘다음 독자에게’가 이어진다. 작

품의 의미를 어렵게 풀이하는 평론이라기보다 먼저 시를 읽은 독자가 자신

이 발견한 감각과 생각을 다음 독자에게 건네는 안내문에 가깝다. 시집 한 

권을 끝까지 읽는 일이 부담스러운 청소년이라면 이 책으로 요즘 시를 만나

보자. 마음에 드는 문장에 표시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, 시인의 다음 시

집을 찾아 읽어봐도 좋다.

요즘 시가 궁금해?

“남자답게 행동해야지.” “요즘 애들은 문제야.” “장난인데 왜 예민하게 굴

어?” 모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지만 차별과 편견이 숨어 있는 말들

이다. 주인공 지안이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가며 차별을 발견하는 이 책은 청

소년이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, 자신과 다른 삶을 이해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

시야를 넓히도록 돕는 인권 교양서다. 지안이는 아침 등굣길 지하철에서 장

애인 이동권 시위를 마주하며 시민의 불편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에 대해 

생각하고, 학교에서는 “피해자 같지 않다”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피해자를 

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돌아본다. 

이 책은 차별을 어렵게 설명하거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‘왜 그럴까?’ ‘정말 

당연한 걸까?’라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. 각 장의 끝

에 마련된 질문거리는 차별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, 타인의 삶을 상상

하고 존중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다. 평소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

고 싶은 청소년은 물론, 인권과 차별 문제를 처음 접하는 초등 고학년과 중

학생에게도 추천한다.

이런 말도 차별이라고?

<햇생강이 나오면>

지은이 김보나, 유선혜 외

펴낸곳 창비

<우리의 하루는 차별로 가득해>

지은이 태지원

펴낸곳 데이스타


